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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고생 민정_아버지가 근무 중 국회의원 아들에게 폭행 당하고 투신하여 생명이 위독해져 청부살인 의뢰를 

하러 온 상황.

<사설탐정사무소, 낮>  

규태, 정우, 벙찐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출입문 쪽을 쳐다본다. 카메라가 빠지면

교복을 입은 여고생 한 명이 서 있다. 여고생의 표정이 너무나 비장하고 비참하다.

여고생               여기... 돈만 주면 뭐든지 해 주는데 맞죠?

정우                 뭐.. 딱히 그런 건 아닌데... 음.. 또 딱히 그러기도 하고.. 근데 왜?

여고생               무슨 의뢰를 하던 비밀 지켜주는 거 맞죠?

정우                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. 왜? 뭐 의뢰할 거 있어? 

규태                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니? 

여고생               (고개 절레절레)

규태                 그럼...?

여고생,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적금통장이다.

여고생               돈 주면... 사람도 죽여주나요?     

규태.정우            !!!!!!!!!!!!!!!

여고생               영화 보니까 그러던데...

             

cut to

여고생, 소파에 앉아 있다. 정우가 음료수를 테이블에 놓고 앉는다.

규태                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생각이야. 

                     더구나 학생이 그런 말도 안 되는.. (하는데)

여고생               (차라리 담담한 말투) 법이 우리 편이 아닌데 그럼 어떡해요... 

여고생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진다. 당황하는 규태와 정우.

여고생               아빠가... 투신을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... 생명이 위독하대요.

깜짝 놀라 당황하는 규태의 모습에서...

여고생               아빠를 CCTV가 없는 기관실로 끌고 가서 개 패듯이 팼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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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그래놓고선 자기가 맞은 것처럼 쇼를 하고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.

여고생                경찰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. 오히려 아빠가 먼저 폭행을 했다고

                      몰아붙이면서 무고죄까지 추가 시킬 수 있다고 협박을 했어요.

차라리 담담한 표정의 여고생. 규태의 동공이 흔들린다.

규태, 부르르 떨며 주먹을 쥔다. 여고생, 차라리 결연한 표정으로 규태를 바라본다.

규태                 그 가해자... 누군지 알고 있니?

여고생              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

                     저랑 오빠랑 수소문 끝에 알아냈어요. 그때 알게 됐죠.. 왜 저들이

                     일방적으로 그 남자 편을 들었는지...

규태                 ???

여고생               국회의원 아들이래요.

규태                 (깜짝 놀라) 국회의원? 누구?

여고생               장상택 의원이요.

규태, 정우, 동시에 화들짝 놀란다.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규태.

규태                 장.. 석빈..?

여고생               아저씨가 어떻게 아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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